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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conomic Shocks and Income Polarization under 

Quasi-Marketization: Evidence from North Korea

(북한의 준시장화와 소득양극화: 2014-2015년 경제충격 사례)

조 용 신

1. 북한은 2000년대 이후 비공식 시장활동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음에도 공정경쟁 
관련 제도, 조세 및 재분배제도, 사유재산권, 복지제도 등 시장기제를 뒷받침
하는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기회가 정치적 연
줄이나 자본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준시장화 경제의 특징을 보
인다. 이 연구는 이와같은 ‘준시장화(quasi-marketization)’ 경제에서 외생적 
경제충격이 시장소득(비공식소득) 양극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한다. 

2.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2014-2015년 북한은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업생
산·수력발전 급감, 중국 경기둔화 및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대외수출 급감 
등 시장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여 분석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한다. 

3. 이 연구에서는 2011-2020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북한이
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Median Relative Polarization 지수
와 상대분포분석(relative distribution analysis)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외
생적 경제충격 이후 소득분포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해당 변
화가 분포 상위층 확대에 의한 것인지, 하위층 집중에 의한 것인지 분석한다. 

4. 분석 결과, 외생적 경제충격 이후(2015~2019년) 시기의 비공식 소득 양극화
가 충격 이전(2011~2014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양극화 심화는 상위소득층 비중의 증가보다는 큰 폭의 하위소득
층 비중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제충격 이후 
북한의 시장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든 이후에도 확대된 소득양극화는 상당기간 
유지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과는 ’준시장화‘ 상황에서의 외생적 경제충격은 정치적 연줄의 존재, 높은 
자본접근성 등 경제적 기반이 비교적 견고한 상위계층에게는 지대추구
(rent-seeking),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trade)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
을 소폭이나마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하위계층은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비대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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